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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자에게서 징수하는 공사비부담금의 사용투명성 제고방안

을 회계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사용자가 직접 난방설비를 건설하는 중앙난방 및 개별난방과는 달리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역난방설비를 건설한 후 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

에게 공사비부담금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평가 결과에 의하면 

사업자별로 징수한 공사비부담금이 개별 기업회계로 전입되어 사용되다보니 공사비부담금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회계현황을 조사한 결과 집단에너지

사업과 기타사업간 회계분리의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공사비부담금 수령액이 다른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구분관리 되지 않아 그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공사비부담금의 징수실적은 대부분 개별 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반면, 사용내역의 공개는 매우 저조하여 사용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그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감독 및 감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부담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본 연구의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규정에 산재

되어 있는 사용용도 규정을 소비자약관인 열공급규정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그 실무집행 

관련 사업자와 사용자의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단에너지 사업과 기타 사업간 구체적

인 회계분리 방법을 규정화 하고 회계분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셋째, 공사비부담금 수령액을 현

금및현금성자산 내에 별도의 관리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기말 미사용 잔액에 대해 사용이 제한되

어 있음을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끝으로, 공사비부담금 사용내역을 재무제표 주석

을 통해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인 공시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사항은 공사

비부담금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회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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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1987년부터 지역난방설비 건설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그 사용자에게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난방설비를 건설하여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난방의 경우 사업자가 지역난방설비를 건설하다보니 그 공급시

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공사비부담금 형태로 부과해 온 것이다. 사업자가 

징수한 공사비부담금은 법정 용도에 따라 열공급시설에 투자되어 향후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집단에너지 공급시장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1) 공사비부담금이 그 목적

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

로, 2017년 부담금평가에서 부담금평가단은 공사비부담금에 대해 동 부담금이 이를 징수한 사

업자의 개별 기업회계로 전입되어 사용되다보니 적절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

였다. 공사비부담금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자신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하여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담금이 불투

명하게 운영되면 사용자의 납부저항이 증가하여 체납율이 높아지고, 이는 사업자의 징수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자간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부담금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고 그 정도 및 부담의 방식 

등에 있어서도 과도하지 않아야 하는데(이광민 등, 2019), 그 사용내역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적

정 부과요율 산정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공사비부담금이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목적적합하게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회계적인 측면에서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사비부담금의 징수목적 및 부과근거를 관련 법률 및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비부담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개관하

였다. 특히, 공사비부담금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자본접근법과 수익접근법에 대해 논하고, 현행 

회계규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익접근법의 두 가지 회계처리방법인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적용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을 대상

으로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회계현황 및 공개현황을 조사하여 사용투명성을 해치는 구체적인 요

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공사비부담금의 회계현황 및 공개현황에서 발견된 개선 필요사항

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할 목적으로 민간이 징수하는 다른 부담금 사례로 해양환경공단의 방제

분담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용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회계측면의 개선점으로 1) 공사

1) 집단에너지사업자 수는 공공부문의 경우 1997년 7개에서 2017년 8개로 1개의 사업자만이 늘어난 반면, 

민간부분의 경우 1997년 19개에서 2017년 67개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한국에너지공단, 20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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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부담금의 사용용도의 명확화, 2) 집단에너지 사업과 기타 사업간 회계분리 내역의 공개, 3) 공

사비부담금 수령액에 대한 관리계정 운영 및 공시, 4) 사용내용의 공시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초기 대규모시설 투자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공사비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로부터 공사비부담금의 부과가 타당하다면 관련 이슈는 공사비

부담금이 그 목적에 맞게 투자되어 사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히 지역난방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 적절히 평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사용내역

에 대한 관리 및 공시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은 공사비부담금의 

투명한 운영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회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에 공시된 회계정보는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능 외에 투자자의 여유자금

이 우수한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비부담금의 사용내역을 공시하게 되면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공사비부담

금을 적절히 사용했는지에 대한 감독 및 감시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잠재적 

집단에너지 사용자가 그 사업자 선정 시 공사비부담금의 투명한 관리가 기대되는 사업자를 그

렇지 않은 사업자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등 가치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시장

의 실패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회계이론 및 관련 법규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Ⅲ장에서 집단에너지 개별 사업자별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회계현황 및 공개

현황과 아울러 관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하고, 제Ⅳ장에서는 민간이 징수하는 다른 부담금

의 회계 및 공개현황 사례를 검토한다. 또한, 제Ⅴ장에서는 공사비부담금의 사용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Ⅵ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회계이론 및 법규 

1. 공사비부담금 개요

가. 정의 및 부과목적

집단에너지사업에서 공사비부담금이란 사업자가 지역난방설비를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이 때 사용자 즉, 납부의무자는 집단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공

동주택 및 건물 소유자이며(동법 제2조 제4호), 부과요율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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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부과 대상 단위 및 단위당 기준단가는 주택․업무․공공업무 

및 신축 혹은 구축 여부에 따라 계약면적(1㎡) 혹은 열연결부하(1Mcal/h)로 차별적으로 설계되

어 있다(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열공급규정 별표2). 또한, 증설사용, 변경사용 또는 재사용의 경

우(재건축, 재개발 등을 포함)에는 별도로 산정한 공사비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열공급

규정 제35조 제9항). 

해당 사업에서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헌법재판소(2001헌바90)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집단에너지사업이 그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도시기반사업으로서 투자재원의 효과적인 조달을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히 

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역난방방

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난방방식에서 필요한 자체 난방시설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이러한 시

설의 건설비용은 지역난방 사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이 되는 바 이러한 이익을 수익자인 사

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공사비부담금의 부과근거를 고려하면 공사비

부담금은 지역난방설비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나. 사용용도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한 부담금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

로 사용되어야 한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이때 공급시설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

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 또한, 집단에너지라 함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하며,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지역냉난방사업과 산업단지에

너지사업으로 구분된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우선, 지역냉난방사업은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자

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사업을 일컫는다. 이 때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1)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 

보다 크고, 2) 에너지효율(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산업단지집

단에너지사업은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자가소비량을 제

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 공사비부담금 관련 회계이론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공사비부담금은 회계이론상 다음의 자본접근법과 수익접근법 등 두 가

지 관점에서 다뤄진다(기업회계기준 제1020호 문단13～문단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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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본접근법

자본접근법 하에서는 사용자에게서 공사비부담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납입자본의 일부로 회

계처리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논거는 공사비부담금 징수가 열공급시설 투자를 

위한 일종의 금융수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환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조달 방법 

중 부채가 아닌 납입자본의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수익접근법

수익접근법은 공사비부담금 징수를 손익거래로 보아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수익접근법을 지지하는 논거는 공사비부담금은 주주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수취하는 

것이므로 자본으로 직접 인식할 수 없고 적절한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수익의 적절한 계상시점과 관련하여 공사비부담금 수령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공사비부담금의 수령이 대가성이 없다면 이를 자산수증이익으

로 전액 수령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공사비부담금의 수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

로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공사비부담금은 사용자가 향후 지역난방서비스를 안정

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열공급시설에 투자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즉, 사용자가 해당 열공급

시설 투자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이를 열요금 중 일부를 선납한 것으로도 

여겨지고 있다(박정순, 2013). 이와 같이 공사비부담금이 대가성이 있다면 즉, 사업자가 향후 용

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공사비부담금을 선 수령한 것이라면 관련 수익은 해당 용역이 제공되어 

감에 따라 인식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사비부담금은 사용자에게 용역제공을 위해 발생하는 

관련원가를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공사비부담금은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

하는 기간 동안 당기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3. 현행 회계처리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한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의2 제2항). 구체적

으로, 외감법 제5조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당해 혹은 다음 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법인, 

금융지주회사, 은행 등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예：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외 법인은 그밖에 회계처리기준

(예：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사

업자는 예산회계법의 특별회계(예：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한다. 

특히,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 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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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의2 제3항).

나.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공사비 부담금 징수액을 수익접근법을 적용하여 수익 (또는 비용의 감소)

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사비부담금은 해당 공사비부담금이 열공급시

설의 투자비용으로 사용된 이후 관련 원가가 보전되는 기간(열공급시설이 사용되는 회계기간)에 

걸쳐 수익(또는 비용의 감소)으로 인식해야 한다. 수익접근법 하에서 공사비부담금을 회계처리 

하는 방법은 다음의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으로 구분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수령한 공사비부담금을 이를 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자산차감법). 반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업회계

기준해석서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 이전(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대체)을 적용하여 수령한 공사비부담금을 이연수익으로 표

시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이연수익법). 각 방법별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차감법

공사비부담금을 수령하면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사용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

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한다. 그런 후 

공사비부담금이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사용되면 해당 공급시설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한

다. 열공급시설에서 차감 표시된 공사비부담금은 매 회계기간 말 해당 시설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면서 수익을 인식한다. 그리고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문단 17.5). 

한편, 시설 완공 후 수령한 공사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시설완공시점에 이미 그 부담자가 확정

된 경우라면 완공시점에 자산(미수공사부담금)으로 계상하고, 해당 공사비부담금은 공급시설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또한, 시설완공시점에 그 부담자가 확정되지 않은 

공사비부담금을 설비이용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시설완공 후 추가로 수령하게 되면 이 역시 

해당 열공급시설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이는 기 취득한 열공급시설의 잔

존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면 된다. 단, 공

사부담금을 열공급시설의 취득원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부분에 대한 환급의

무가 없으면 이를 즉시 수익으로 회계처리 한다(금감원 2001－043(회계 제8360－574)).

예를 들어, 사업자A는 20×1년 1월 1일 공사비부담금으로 고객에게 30,000원을 부과하였는

데, 이 중 20,000원을 수령하였다. 동 공사비부담금은 열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취득원

가：110,000원)의 취득에 사용되었다. 해당 열공급시설은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액 10,000원, 정

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고 가정하며, 또한 20×2년 1월 1일 신규고객 유치를 통해 9,000원의 공

사비부담금을 추가 수령하였다. 해당 고객에 대한 열공급은 상기 열공급시설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때 각 시점 별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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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시설 취득 시 (20×1.1.1.)

  차) 기계장치    110,000 대) 현금(미지급금) 90,000

      미수공사부담금 10,000     공사비부담금    30,000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인 110,000원이 아니라, 공사비부담금 

30,000원을 차감한 80,000원임 (<표 1>의 열(1)) 

2. 회계기간 말 (20×1.12.31.)

  차) 감가상각비    1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

  차) 공사비부담금   3,000 대) 감가상각비        3,000

감가상각비＝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110,000－10,000)/10＝10,000

공사비부담금 상계액＝30,000/10＝3,000

20×1년 말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110,000원)에서 감가상각비누계액(10,000원)과 

공사비부담금(27,000원)을 차감한 73,000원이며, 감가상각비는 10,000원에서 공사비부담금과 

상계된 3,000원을 차감한 7,000원임 (<표 1>의 열(2)). 즉, 공사비부담금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

우와 비교하여 감가상각비가 3,000원이 줄어들었으며, 동 금액만큼 공사비부담금이 수익으로 

인식된 셈임  

3. 공사비부담금 추가 수령 시 (20×2.1.1.)

  차) 현금         9,000 대) 공사비부담금   9,000

추가 수령한 공사비부담금을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함에 따라 기계장치의 

20×2년 초 장부금액은 73,000원에서 64,000원으로 줄어듦 (<표 1>의 열(3))  

4. 회계기간 말 (20×2.12.31.)

  차) 감가상각비    1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

  차) 공사비부담금   4,000 대) 감가상각비        4,000

감가상각비＝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110,000－10,000)/10＝10,000

공사비부담금 상계액＝(27,000＋9,000)/9＝4,000

20×2년 말 기계장치의 기말 장부금액은 취득원가(110,000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20,000원)

과 공사비부담금(32,000원)을 차감한 58,000원이며, 감가상각비는 10,000원에서 공사비부담금

과 상계된 4,000원을 차감한 6,000원임 (<표 1>의 열(4)). 즉, 공사비부담금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감가상각비가 4,000원이 줄어들었으며, 동 금액만큼 공사비부담금이 수익으

로 인식된 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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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공사비부담금 회계처리 예시 (자산차감법) 

기계장치
(1) (2) (3) (4)

20×1.1.1. 20×1.12.31 20×2.1.1. 20×2.12.31

취득원가 110,000 110,000 110,000 110,000

(감가상각비 누계액) － (10,000) (10,000) (20,000)

(공사비부담금) (30,000) (27,000) (36,000) (32,000)

장부가액 80,000 73,000 64,000 58,000

감가상각비 7,000 6,000

(2) 이연수익법

공사비부담금을 수령한 시점에는 이를 이연수익(부채)로 인식한다. 구체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유형자산은 자산의 정의 요건 충족 시 최초인식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유형자산

의 항목으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약정을 하고 이를 유형자산을 건설

하거나 구입하는 데에만 사용해야하고 해당 유형자산을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면 현금 수령의 경제적 효과는 유형자산 수령의 효과와 유사하다(기업회계기준

해석서 제2118호 문단BC24). 이 때 해당 자산의 상대계정은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그 수익의 귀

속시기는 아직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연수익(부채)

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 문단BC20). 한편, 공사비부담금을 사용하여 열공급

시설 등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는 공사비부담금 관련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이

연수익(부채)으로 인식한 공사비부담금은 공사비부담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이연수익을 환입하는 회계처리를 통해 수익으로 인식한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지속적인 용역이 고객과의 약정의 일부라면 기업은 공사비부담금 수익이 인식되어야 하

는 기간을 식별하여야 한다. 이 때 지속적인 용역에 대하여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약정 조항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단, 약정에서 용역제공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

익은 수령한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 내에 인식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기업이 이전받은 자산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재화나 용역의 지속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 문단BC21).

예시：‘1)의 자산차감법’의 예시와 동일한 경우를 가정하면, 이연수익법 적용 시 각 시점 별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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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비부담금 수령 및 설비투자 시 (20×1.1.1.)

 차) 현  금 20,000 대) 이연수익(부채)   30,000

     미수공사부담금 10,000            

 차) 기계장치    110,000 대) 현금(미지급금)   110,000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인 110,000원이며, 이연수익의 장부금액은 

30,000원임 (<표 2>의 열(1)) 

2. 회계기간 말 (20×1.12.31.)

 차) 감가상각비    1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

 차) 이연수익       3,000 대) 이연수익환입       3,000

감가상각비＝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110,000－10,000)/10년＝10,000

이연수익환입액＝30,000/10년＝3,000

20×1년 말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110,000원)에서 감가상각비누계액(10,000원)을 차

감한 100,000원이며, 이연수익 장부금액은 30,000원에서 이연수익환입액 3,000원을 차감한 

27,000원임. 감가상각비는 10,000원, 이연수익환입액은 3,000원임 (<표 2>의 열(2)). 즉, 공사비

부담금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3,000원의 공사비부담금이 수익(이연수익환입액)으

로 인식됨.

3. 공사비부담금 추가 수령 시 (20×2.1.1.)

 차) 현  금 9,000 대) 이연수익(부채)    9,000

추가 수령한 공사비부담금을 이연수익 장부금액에 합산함에 따라 이연수익의 20×2년 초 장부

금액은 27,000원에서 36,000원으로 늘어남 (<표 2>의 열(3))  

4. 회계기간 말 (20×2.12.31.)

 차) 감가상각비    1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

 차) 이연수익       4,000 대) 이연수익환입액    4,000

감가상각비＝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110,000－10,000)/10＝10,000

이연수익 환입액＝(27,000＋9,000)/9＝4,000

20×2년 말 기계장치의 기말 장부금액은 취득원가(110,000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20,000원)을 

차감한 90,000원이며, 이연수익 장부금액은 기초 장부금액(36,000원)에서 당기 환입액 4,000원

을 차감한 32,000원임. 감가상각비는 공사비부담금과의 조정없이 그대로 10,000원으로 인식함 

(<표 2>의 열(4)). 즉, 공사비부담금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4,000원의 공사비부담

금이 수익(이연수익환입액)으로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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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1) (2) (3) (4)

20×1.1.1. 20×1.12.31 20×2.1.1. 20×2.12.31

취득원가 110,000 110,000 110,000 110,000

(감가상각누계액) － (10,000) (10,000) (20,000)

장부가액 110,000 100,000 100,000 90,000

감가상각비(비용) 10,000 10,000

이연수익 30,000 27,000 36,000 32,000

이연수익 환입액 3,000 4,000

<표 2>  공사비부담금 회계처리 예시(이연수익법) 

Ⅲ. 사업자별 회계 및 공개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1. 사업자별 회계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가. 회계현황

집단에너지사업자(2018년 기준 총 37개의 사업자) 중 자료요청에 응한 22개 사업자의 공사비

부담금에 대한 회계현황은 <표 3>과 같다. 우선, 이 중 17개 사업자(약 77%)는 주식회사, 4개 

사업자는 공기업, 1개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적용 회계기준으로 14개 사업자(약 

64%)는 국제회계기준, 6개 사업자(약 27%)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나머지 2개 사업자는 기타 규

정을 적용하고 있다. 18개 사업자(약 82%)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

사대상에 해당하여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다. 

13개 사업자(약 59%)는 집단에너지사업 외에 전기사업 등 기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회계분리는 내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하나 그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으로 15개 사업자(약 68%)는 이연수익법, 6개 사업자(약 

27%)는 자산차감법을 적용하고 있다. 공사비부담금 수령액의 회계처리 관련 이를 다른 ‘현금및

현금성자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6개에 해당한다. 공사비부담금 사용시

점의 회계처리 관련 15개 사업자는 수령한 공사비부담금을 이연수익법에 따라 부채로 계상한 

후 수령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정액으로 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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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사업

형태

상장

여부

외감

대상
회계기준

기타사업의 

종류

부담금

회계처리

방법

현금계정 내 

부담금 별도 

관리여부 

지역난방공사 공기업 ○ ○ K－IFRS

전기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이연수익법 ×

서울에너지공사 공기업 × × K－GAAP
신․재생 

에너지사업
자산차감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 ×
공기업회계

사무규칙
전기사업 이연수익법 ×

(중간 생략)

안산도시개발
공사 

합동기업
× ○ K－IFRS

부동산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이연수익법 ×

미래엔인천에너지 주식회사 × ○ K－GAAP
태양광

발전사업
자산차감법 ×

부산정관에너지 주식회사 × ○ K－GAAP 전기사업 자산차감법 ×

대성에너지 주식회사 ○ ○ K－IFRS 전기사업 이연수익법 ○ 

CNCITY에너지 주식회사 × ○ K－IFRS 도시가스 이연수익법 ×

대전열병합발전 주식회사 × ○ K－IFRS 부동산임대 이연수익법 ×

무림파워텍 주식회사 × ○ K－GAAP
신․재생 

에너지사업
자산차감법 ○

자료：�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8)�, 집단에너지협회 제공 자료, 개별 사업자의 사업보고서(전자공시시

스템：dart.fss.or.kr).

<표 3>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회계 현황

나. 개선 필요사항

(1) 사업간 회계분리 관련

개별 사업자의 회계현황을 살펴보면 22개의 사업자 중 13개의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 외에 

기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예：전기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발전사업, 임대사업 등).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회계분리의 적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그 내역의 공개는 요구

하고 있지 않다보니 외부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분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요구되고 있는 사항으로 공사비부담금이 그 목적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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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공사비부담금은 열공급시설의 

실제 투자금액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과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하여 

측정된 값이다 보니 투자금액 대비 과소 또는 과다 수령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비부

담금이 적정 투자설비에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하지 않으면 공사비부담금이 적정 규모로 징수되

고 있는지, 다른 용도(예：도시가스의 건설비용)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즉, 공사비부담금의 사용내역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는 집단에너지 사업과 기타사업간 투자설비에 대한 회계분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2) 공사비부담금 수령시점의 회계처리 관련

22개의 사업자 중 공사비부담금 수령액을 다른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하고 있는 사업자는 6개이다. 공사비부담금 수령액을 다른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별도로 구분하

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부담금 중 얼마가 집단에너지사업의 건설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다른 용도(다른 사업의 건설비용 또는 동일한 사업 내에서 다른 목적(예：차입금의 상환 등))로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미사용 잔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3) 공사비부담금 사용시점의 회계처리 관련

22개의 사업자 중 17개 사업자는 공사비부담금 수령액을 이연수익법에 따라 부채로 계상한 

후 사용시점과 별개로 수령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정액으로 환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입방

식은 열공급시설 건설비용이 공사비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열공급시

설 건설비용이 공사비부담금에 못 미치는 경우 수익의 조기인식으로 공사비부담금이 적정 목적

으로 사용되기 전에 주주에게 배당되는 등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단, 공사비부담금 수령에 앞서 시설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해당 열공급시설의 장부금액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공사비부담금)을 한도로 공사비부담금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 공사비부담금 수령액을 즉시 환입 개시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를 주장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부담금 수령액의 적정 사용처인 열공급시설을 다른 유형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해당 장부금액이 파악되고 있어야 할 것이다.

2. 사업자별 공개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가. 공개현황

<표 4>는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자료요청에 응답한 22개 사업자의 공사비부담금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 관련 공개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22개 사업자 중 17개)는 공사비부담

금 징수실적을 재무제표 본문인 현금흐름표 또는 주석에 공개하고 있다. 반면, 사용내역 관련 공

개현황을 보면, 22개 사업자 중 2개의 사업자만이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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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외에 기타 공개방법으로 개별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한 공

개도 가능한데, 2개의 사업자만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사업자명
재무제표 본문 재무제표 주석

기타 

(온라인 홈페이지 등)

징수실적 사용내역 징수실적 사용내역 징수실적 사용내역

지역난방공사
○

(현금흐름표)
× ○ ×

○

홈페이지(www.kdhc.co.kr)

서울에너지공사 ×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

(중간 생략)

안산도시개발
○

(현금흐름표)
×

○

(주석19) 

○

(주석19) 
×

미래엔인천에너지

○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주석)

×

○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주석)

× ×

부산정관에너지 × × × × ×

대성에너지
○

(현금흐름표)
× × × ×

CNCITY에너지
○

(재무상태표)
×

○

(재무상태표)
× ×

대전열병합발전 × × × × ×

무림파워텍
○

(현금흐름표)

○

(재무상태표)
× × ×

<표 4>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사비부담금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 관련 공개 현황

자료：�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8)�, 집단에너지협회 제공 자료, 개별 사업자의 사업보고서(전자공시시스

템：dart.fss.or.kr)

나. 개선 필요사항

공사비부담금의 징수실적은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정부부처 발간 보고서 등을 통해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 반면, 그 사용내역의 공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을 통해서는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사용내역을 별도의 방법(예：인터넷 홈페

이지)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있는 사업자도 거의 없다. 이는 정부부처 발간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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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한 고객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그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감독 및 감시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 고객 입장에서 지역난방계약 

초기 일시금 형태로 납부하는 공사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은 향후 

지역난방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공사비부담금이 다른 사업 혹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거나 더 나아가 사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사용자는 

향후 열공급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된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부담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

여 고객의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납부저항을 줄일 필요가 있다.

Ⅳ. 다른 부담금 사례

1. 부담금관리법상 부담금 개관

2018년 부담금관리법상 부담금은 총 90개로 그 징수액은 총 20조 9,920억 원이며, 이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3.1%인 

6,560억 원이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는데, 이 중 민간 사업자에게 귀속된 주요 부담

금은 다음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는 주요 민간사업자

(단위：백만 원)

부담금명 소관
2018년

징수실적
부과대상 귀속기관 귀속액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문화체육

관광부
  2,403

시설물 이용 또는 분양,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하

는 모든 입주자

경상북도문화관광

공사(보문/안동)
1,836

한국관광공사 

(중문)
567

방제분담금
해양

수산부
 23,557

유조선 및 기름저장시설

의 소유자
해양환경공단 23,557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산업통상

자원부
334,056

공동주택 및 건물 소유자 

또는 사업주체

개별 

집단에너지사업자
334,056

계 － 360,016 － － 360,016

자료：기획재정부,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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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환경공단의 방제분담금 사례

가. 방제분담금 개요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의하면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

담금을 해양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해양환경공단이 해양 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그 법정방제능력 확보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나. 방제분담금 회계현황

방제분담금은 수령 시 현금성자산 또는 단기금융자산의 별도 관리계정으로 관리한다. 이는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것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 

상 현금성자산 또는 단기금융자산의 별도 관리계정 잔액을 통해 미사용 방제분담금 잔액을 확

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제분담금 사용 시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과 ｢공기업․준

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자산차감법을 적용하여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

한다. 그리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통해 당기손익으

로 인식한다.

다. 방제분담금 공개현황

해양환경공단은 그 홈페이지(http://www.koem.or.kr)의 경영공시 란을 통해 방제분담금 징수

실적 및 사용내역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경영공시 란의 ‘18. 수입 및 지출현황’에서는 별도의 

엑셀시트를 첨부하여 사업별 손익계산서 및 유형자산을 제시하고 있는데, 방제분담금은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되어 공개되고 있다. 또한, 29. ‘감사보고서’를 통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공개되고 있다.

우선, 방제분담금 징수실적을 보면, 이는 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표상 정부보조금 수령액에 포

함되어 공시되고 있다. 특히, 주석 ‘26. 수익’에서 범주별 수익으로 방제분담금 수입액이 제시 

(‘2. 정부보조금수익’이 방제분담금 수입에 해당)되고 있다(<그림 1>). 방제분담금 징수실적은 

온라인 홈페이지 ‘경영성과’에서 ‘Ⅲ. 주요성과 및 경영성과’ ‘18. 수입 및 지출 현황’에서도 확

인 가능하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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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양환경공단의 방제분담금 징수실적：재무제표 공개사례

1. 현금흐름표

2. 주석

 

  

자료：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oem.or.kr/, 검색일자：2020. 4. 9.

자료：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oem.or.kr/, 검색일자：2020. 4. 9.

<그림 2>  해양환경공단의 방제분담금 징수실적：홈페이지 공개사례

다음으로, 방제분담금 사용내역을 보면, 재무제표 주석 ‘19. 정부보조금수익’에서 정부보조금

(이 중 방제분담금의 비중은 2019년도 기말 장부금액 기준으로 60%임)을 통해 취득한 자산 내

역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부보조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자산의 변동내역 역시 공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당기 수익으로 인식된 정부보조금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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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사용내역

<그림 3>  해양환경공단의 방제분담금 사용내역：재무제표 공개사례

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회계기간 말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 상 현금성자산 및 단

기금융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된 정부보조금 및 주석 ‘5.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그림 3>).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데, ‘경영성과’에서 ‘Ⅲ. 주요성과 및 경영성과’, ‘18. 수입 및 지출 현황’에서 ‘사업별 손

익계산서’ 엑셀시트 중 ‘유형자산’탭에서는 방제분담금을 포함하여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취득

한 자산내역 및 그 변동 금액이 공개되고 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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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사용내역

자료：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oem.or.kr/, 검색일자：2020. 4. 9.

<그림 4>  해양환경공단의 방제분담금 사용내역：홈페이지 공개사례

자료：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oem.or.kr/, 검색일자：2020. 4. 9.

Ⅴ. 공사비부담금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부담금 수입은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적정 사용여부는 관리 및 감독

을 통해 적절히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사비부담금은 집단에너지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 역시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에 사용될 목적으로 타 부담금 대비 

수령 금액이 크므로 사용용도의 투명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부담금평가단의 2017년 부담금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에너지 민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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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는 고객에게서 공사비부담금을 직접 수령한 후 이를 개별 기업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하므로 

그 적용 사용여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개별 사업자별로 

공사비부담금이 그 사용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파악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를 정비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공사비부담금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그 사용내역의 투명한 관리 및 감독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적 측면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사용용도 명확화

공사비부담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 사용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개별 사업자들이 이

를 손쉽게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집행함에 

있어 그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일부 사업자는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용용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통해 사용자에게 공사비부담금의 징수취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납부순응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공사비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규칙, 산자부고시 등 여러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복잡함과 번거로움이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집

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공사비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정하

고 있다(제18조 및 제2조 제6호). 이 때 공급시설은 동법 제2조에서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 정의되는데, 이는 다시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로 구성되며(집단에너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전기생산량이 열생산량 보다 더 

크면 집단에너지사업 외의 사업으로 분류된다(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또한, 집

단에너지사업의 구체적인 정의는 동법 시행령 제2조를, 그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다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와 산자부고시를 살펴봐야 확인 가능하다.

공사비부담금의 사용용도 관련 산재되어 있는 여러 규정들을 정리하여 실무지침을 통해 명확

히 알기 쉽게 제공하여 사업자의 공사비부담금 집행을 돕고 사용자의 공사비부담금 징수취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공사비부담금 운영자료 확인업무 지침｣을 마련하

는 방안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업무지침을 구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둘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자료 확인업무 지침｣에 포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공

사비부담금이 열요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그 사용용도를 열요금 산정자료에서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특히, 각각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차이(예：확인업무 지

침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열공급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광의의 개념임)로 인해 그 집행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공사비부담금은 모든 사업자가 공

통적으로 부과 및 집행하고 있는 반면, 열요금 산정은 일부 사업자에 한정하여 이루어진다는 차

이가 있다. 끝으로, ｢열공급 규정｣(소비자 약관)에 포함하는 방법이 있다. 열공급 규정의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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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사비 등의 부담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는 제34조(공사비의 부담원칙)부터 제43조(교체

비용의 부담)으로 구성된다. 공사비부담금의 적정 사용용도를 소비자 약관인 ｢열공급 규정｣에 

포함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용자에게 향후 공사비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사전적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이를 어떻게 감독․감시할지에 대한 기본 정보도 제공하는 셈이

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한 약속을 통해 향후 공사비부담금의 적정한 실무집행

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열공급 규정｣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34조

(공사비의 부담원칙)에 제34조의2를 추가하여 다음의 <표 6>과 같이 공사비부담금의 사용용도

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 개정안 <신설>

<규정 없음>

열공급규정 제34조의2(공사비부담금의 사용원칙) 사용자가 부담한 공사비부담금

은 다음 각호의 열공급시설 건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1. 열원시설：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

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ㆍ발전기, 소각로 등)

나. 열펌프

다. 냉동설비

라. 열교환기(열수송시설은 제외한다)

마. 축열조

바.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2. 열수송시설：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

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 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나. 순환펌프

다. 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내부배관

라.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표 6>  사용용도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 예시

2. 사업간 회계분리 내역의 공개

공사비부담금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비부담금이 그 목적에 맞는 사용이 

있었는지 판별할 수 있도록 회계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공사비부담금이 집단에너지사

업 외에 다른 사업(예：도시가스)의 건설비용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내에서 다른 용도(예：차

입금 상환)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과 기타 사업간 회계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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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separation)가 필요하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 외

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회계를 구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의2 

제3항).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과 기타 사업간 회계분리 의무만을 언

급하고 있지 그 내역의 공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적정 회계실무에 대해 외부 정보이용자

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공사비부담금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상 회계분리 의무를 구체

화 하고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어 실무 집행 상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집단

에너지사업과 기타 사업 간의 분리는 모든 자산․부채 계정 및 손익계정에 대해 하는 것은 불필

요하다. 공사비부담금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다른 부

담금과 분리하여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2) 공사비부담금이 사용가능한 유․무

형자산을 그렇지 않은 자산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정보는 다음의 <표 7>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는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에 제2조의2(회계분리 및 

공개)를 추가하거나, 2) 열공급 규정 제5장 ‘공사비 등의 부담’ 제34조(공사비의 부담원칙)에 제

34조의3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 개정안 <신설>

없음

｢열공급 규정｣ 제34조의3(공사비부담금의 회계분리 및 공개)

① 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구분하여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공사비부담금과 타 법률에 의한 부담금

2. 법 제2조의 열공급시설과 다른 유․무형자산의 기초 장부금액, 기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액

<표 7>  사업간 회계분리 관련 개정안 예시

3. 공사비부담금 현금수령액 관리계정의 운영 및 공시

공사비부담금 수령액이 열공급시설 건설비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

해서는 그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계정이 필요하다. 공사비부담금 수령액의 용도외 사용을 제

한할 목적으로 별도의 관리계정을 두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회계기간 말 그 잔액을 공개하는 

것은 공사비부담금의 투명한 사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이다. 이는 현금및현금성 자산 

중 공사비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도의 하위 관리계정(현금및현금성자산_공사비부담금)으

로 관리하고, 회계기간 말 현금및현금성자산 또는 단기 금융자산 중 공사비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별도로 공시하는 방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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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능하다. 

상기 의무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에 

제2조의2(회계분리 및 공개)를 추가하거나, 2) 열공급 규정 제5장 ‘공사비 등의 부담’ 제34조(공

사비의 부담원칙)에 제34조의3(공사비부담금의 회계분리 및 공개) 제2항을 추가하여 공사비부

담금 당기 수령액 및 회계기간 말 미사용 잔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표 8>). 

현행 개정안 <신설>

<규정 없음>

｢열공급 규정｣ 제34조의3(공사비부담금의 회계분리 및 공개)

② 공사비부담금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개합니다.

1. 당기수령액 및 회계기간 말 미사용 잔액

<표 8>  현금수령액 계정 관련 개정안 예시

4. 사용내역 공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대부분 공사비부담금 징수실적을 재무제표를 통해 적절히 공개하고 

있는 반면,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부담금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내역의 투명한 관리와 아울러 그 공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건설비용 재원을 공사비부담금 형태로 사용자로부터 마련함에 있어 그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사비부담금 관련 일관되고 통일된 보고 및 공시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비부담금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확인업무지

침 제17조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할 자료로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사

부담금의 사용내역을 주석에 공시하게 되면 재무제표의 일부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되

므로 그 투명한 사용과 관련하여 1차적인 검증 또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범준 2019). 

관련하여 김현희 등(2011)은 사업부문별 회계정보가 재무제표의 보충적 주석사항으로 공시되는 

경우 기업 전체의 회계정보에 더해 추가적인 가치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또한, 김여진 

등(2020)은 자본시장에서 정보비대칭을 낮추는 정보의 자발적인 공시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공사비부담금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의 공시를 통해 집단에

너지사업자들이 더 많은 사용자를 더 낮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공사비부담금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의 재무제표 주석 공시 내용은 공사비부담금

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공사비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열공급시설의 기초 장부금액, 기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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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시가 필요하다. 열공급시설의 장부금액은 집단에너지사업과 기타사업간 회계분리를 통해 

전체 유형자산에서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으

로 이연수익법 적용 시 추가 공시사항으로는 이연수익 기초 장부금액, 기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

간 중 변동액이 제시되어야 한다. 열공급시설의 기말 장부금액이 이연수익 기말 장부금액 보다 

크다면 이는 공사비부담금 수령액 중 환입을 통해 아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이 법정 사

용용도에 적절히 투자되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단, 이러한 주장은 이연수익이 열공

급시설이 사용되어감에 따라 적절히 환입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산

차감법 적용 시 추가 공시사항으로 자산에서 차감표시 되는 공사비부담금의 기초 장부금액, 기

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액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 이 때 공사비부담금 당기 증가분

을 통해 공사비부담금의 당기 사용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공사비부담금 기말 장

부금액을 통해 공사비부담금 수령액 중 아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이 법정 사용용도에 

따라 어떻게 투자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에 제2조의2(회계분리 및 공개)를 추가하거나, 2) ｢열공급 규정｣ 제5장 

‘공사비 등의 부담’ 제34조(공사비의 부담원칙)에 제34조의3(공사비부담금의 회계분리 및 공개) 

제2항을 추가하여 다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표 9>). 

현행 개정안 <신설>

<규정 없음>

｢열공급 규정｣ 제34조의3(공사비부담금의 회계분리 및 공개) 

② 공사비부담금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개합니다.

(…)

2. 법 제2조의 열공급시설의 기초 장부금액, 기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액

3. 이연수익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경우 이연수익 기초 장부금액, 기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액

4. 자산차감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경우 열공급시설에서 차감 표시하는 공사비부

담금의 기초 장부금액, 기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내역

<표 9>  사용내역 공개 관련 개정안 예시

이연수익법을 적용한 사용내역 주석공시 사례로, 지역난방사업자 중 하나인 안산도시개발의 

2018년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에서는 공사비부담금 징수액이 어떤 유형자산에 투자되어 당

기에 소비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우선, 열공급시설의 기초 장부금액, 기말 장부

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액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주석 ‘9. 유형자산’에 당기 및 전기 중 유

형자산의 변동내용 외에 ‘19. 기타유동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의 ‘(3)’을 통해 공사비부담금 등

을 통해 취득한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을 공시하고 있다(<그림 5>). 이연수익 기초 장부금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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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유동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

 

<그림 5>  안산도시개발 주석공시 사례 (이연수익법 적용)

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액은 ‘19. 기타유동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의 ‘(2)’ 및 ‘(4)’를 

통해 이연수익의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액이 공시되고 있다. 이를 분석하면, 당기 및 전

기 중 공사부담금 등의 유형자산 취득내역에서 그 기말 잔액(<그림 5>의 (3))은 이연수익 기말 

장부금액과 일치한다(<그림 5>의 (2)). 이는 공사비부담금이 어떠한 유형자산에 투자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연수익의 증감내역에서 그 감소액(<그림 5>의 (4))은 공사비부담금 등

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그림 5>의 (3))와 일치한다. 이는 유형자산에 투자된 공사

비부담금이 당기에 얼마만큼 소비되어 수익으로 인식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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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차감법을 적용한 사용내역 주석공시 사례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2018년 재무제표 주석

을 살펴보면, 2011년 이전 수령한 공사비부담금이 어떤 유형자산에 투자되었으며, 얼마만큼 당

기에 소비되어 수익(감가상각비의 감소)으로 인식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지역난방공사에서는 공사비부담금에 대해 2010년까지 자산차감법에 따라 회계처리 해오다가 

2011년 K－IFRS의 도입으로 이연수익법으로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이전 수령한 공사비부담금은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2011년 이후 수령한 공사비부담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무제표 주석 ‘12－1. 유형자산의 구성내역’에서 자산에서 차감 표시되

는 공사비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그림 6>), 이는 공사비부담금이 어떠한 자산에 투자되었

는지 즉,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전체 유형자산에서 차감 표시된 공사비부담

금 정보만으로는 해당 유형자산 중 얼마만큼이 열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공

사비부담금이 법정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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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석공시 사례 (자산차감법 적용)

따라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자료를 통해 공사비부담금을 열공급시설의 취득원가에서 차

감하는 방식으로 작성해보면 <그림 7>과 같다. 이를 통해 2011년 이전 수령한 공사비부담금이 

법정 사용용도인 열공급시설에 적절히 투자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공사비부담

금의 변동내역을 통해 2011년 수령한 공사비부담금이 당기 소비되어 수익(비용의 감소)으로 인

식된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7>  한국지역난방공사 추가 작성사례

1) 공사비부담금 등의 유형자산 취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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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비부담금 등의 변동내역

자료：지역난방공사 제공자료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건설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공사비부담금과 관련하여 그 사용투명성 제고 방안을 회계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집단

에너지 시장에서 민간사업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관

리 및 감독이 어려워졌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으로 우선,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을 대상

으로 설문을 통해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회계현황 및 공개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취하였다. 그리

고 이를 토대로 사용투명성 관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또한, 제도의 개선점을 도

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다른 부담금의 사례로 해양환경공단이 방제선 

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방제분담금의 회계 및 공개현황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런 후 이에 기초하여 공사비부담금의 사용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회계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

가 집단에너지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회계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사

비부담금 수령액이 다른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공사비부담금이 다른 용도(다른 사업의 건설비용 또는 동일한 사업 내에서 다른 목적

(예：차입금의 상환 등))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특히, 공사비

부담금의 사용내역의 공개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그 적정사용에 대한 감독 및 감시도 어

려움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부담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본 연구의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비부담금

의 법정용도 사용관련 실무 집행 상 명확성을 제고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금 징수취지에 대

한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공사비부담금 사용용도를 열공급 규정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 외에 기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회계분리 방법을 제시하여, 공사비부담금이 다른 사업 또는 집단에너지 사업 내에 다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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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회계환경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

다. 또한, 공사비부담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수령액을 현금및현금성자산 내

에 별도의 관리계정을 통해 운영하고, 기말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사실

을 별도로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공사비부담금의 사용내역을 

공사비부담금을 회계처리 하는 방법에 따라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사비부담금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사비

부담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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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s to Improv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Construction Contribution 

of District Heating Companies

Heesun Chung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o improve the transparent use of construction contribution collected 

from customers by district heating companies in a perspective of accounting. The government, 

which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its collection and use in a regular basis, points out that 

construction contribution is not easy to monitor because the number of private district heating 

companies increases and the use of construction contribution is managed through individual 

corporate accounting.   

The survey revealed that most of the individual district heating companies do not disclose 

separated accounting information for construction contribution,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or customers to monitor the appropriateness of its use. I suggest the followings for 

the transparent operation of construction contribution. First, the designation for the use of 

construction contribution, which is intricately regulated in several regulations, needs to be simply 

and clearly presented in the Heating Supply Rules (i.e. customer terms and condition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companies and customers in practical affairs. Second, I present the specific 

ways for accounting separation between district heating business and other businesses. Third, the 

receipt of construction contribution needs to have separate account from other cash and cash 

equivalents, and the amount remained in the fiscal－year end needs to be disclosed in the notes 

to financial statement with the statement that the use is restricted to the designated purposes. 

Lastly, I suggest disclosing the detailed use of construction contribution and present the specific 

items to be disclosed.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district heating companies to 

improve the transparent use of construction contribution.

<Key2)words> district heating entrepreneur, contributions for construction, accounting transparency, 

accounting separation, disclosur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jong University, hschung@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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